
미식가들입맛유혹베트남요리전문점 밧짱

한국인입맛특화 현지분위기물씬인기상승

베트남에온듯한현지느낌이물씬나는 밧짱 외

경. 밧짱의으뜸인기메뉴 분짜해산물을갈아튀긴 넴 쌀로만든바게트샌드위치 밤미

오바마전미국대통령이들린분짜식당,유명

예능프로그램에소개돼큰화제가됐던염투어

의공통점은베트남음식이다.지난해베트남음

식중하나인 분짜 가전국적으로폭발적인인

기를끌면서광주에도베트남전문음식점을어

렵지않게만나볼수있게됐다.

에머이 는충장로와상무지구, 첨단등체인

점을 내며 지난해부터 SNS를 장악해 왔다. 특

히, 추가 주문이 가능한 분짜 면과 깔끔한 음식

맛 덕에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해 식사시간에는

줄을서서기다려야할정도다.

베트남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도 있

다.양산동의 비치후엔(Bich Huyen) 과수완

지구 펑스(Phuong s) 는현지인이직접요리

해한국인의입맛에맞게변형된맛이아닌음식

본연의맛을느낄수있다. 그덕분에베트남사

람들의방문도줄을잇고있다.

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용봉동 월남옥

을 방문해 대표 메뉴인 소고기 쌀국수, 갈비 쌀

국수,차돌박이쌀국수를맛보길추천한다.고기

몇 점 올라간 다른 쌀국수와는 달리, 진한 육수

와육수가득올라가있는고기로인해담백한맛

을자랑한다. 또, 월남쌈무한리필메뉴가있어

주머니사정걱정없이즐길수있다.

누구나일상생활에서편하게즐길수있는베

트남음식점중광주의핫플레이스동명동에위

치한 밧짱 을방문했다.

ACC부설주차장바로옆에위치한밧짱은외

관부터베트남분위기가물씬풍긴다. 아기자기

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동명동 가운데서도 마

치베트남에와있는듯남다른인테리어가돋보

인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가던 길을 멈춰 가게

안을들여다보기도하고, 호기심가득한표정으

로식사를하고가는등시선을끌기에충분히개

성넘쳤다.

베트남을 연상시키는 내부 공간에는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 가벽면에걸려있다. 전

통모자 농 도곳곳에걸려있다.베트남야시장

혹은호이안을대표하는형형색색전등도1, 2층

모두진열돼있어베트남의색깔을다시한번느

끼게해준다.

조금이른점심시간,오픈시간에맞춰밧짱을

방문했다. 이미 2층엔 테이블의 절반이 손님으

로차있었다.

1층테이블 2개, 2층테이블 10개로 1층은동

명동거리를감상하며저녁에는맥주한잔곁들

이기에 좋고, 2층은 시원하면서도 조용한 식사

를하기에안성맞춤이다.

1층에 자리를 잡고 밧짱의 대표 메뉴를 주문

하자,테이블가득4가지음식이나왔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그 영향으로 샌

드위치를 바게트로 만드는데 밤미 라고 부른

다. 흔히 바게트는 딱딱해 먹기가 힘든 단점이

있지만, 밤미에사용되는바게트는쌀로만들어

매우부드럽다. 안에는쓰리라차소스가들어있

어매콤한맛이강하다.

베트남식 부침개인 반쎄오 는성인의양손

바닥보다큰크기로언제다먹나싶지만먹다보

면금세접시의바닥을드러낸다.반쎄오는고기

와 해산물을 볶아 피에 싸서 테이블에 나온다.

거기에초록채소와라이스페이퍼가함께나오

는데,라이스페이퍼는물에적시지않아도된다

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베트남은 쌀 생산량이 많

아 반쎄오에 나오는 피 또한 쌀로 만들어져, 쫄

깃쫄깃한식감을자랑한다.

라이스 페이퍼에 해산물을갈아튀긴 넴 은

갓튀겨내바삭바삭하게씹히는맛이일품이다.

마지막으로맛보았던음식은인기절정의 분

짜 다. 밧짱또한12가지의메뉴중분짜의인기

가가장높으며한국의비빔국수라고보면이해

하기쉽다.비빔면에삼겹살을곁들여먹듯이마

른 면에 고기와 함께 특제 소스에 찍어 먹는데,

분짜의맛을좌우하는건이특제소스라고보면

된다. 액젓에식초와설탕이들어간 느억맘소

스 는기름기가많아자칫느끼할수도있는베

트남 음식을 담백하게 중화시켜 준다. 특히나,

밧짱의 분짜는 자극적이지 않아 베트남 음식이

처음인사람도맛있게즐길수있다.

또, 하노이와 사이공 등 베트남 맥주를 함께

곁들일 수 있다. 평소 마시던 맥주보다 특유의

쌉싸름한맛이강해기름기가많은베트남음식

을보다깔끔하게먹을수있다.

이외에도 쌀국수, 볶음밥, 덮밥 등의 식사 종

류도 만나볼 수 있어 베트남 손님은 물론, 서양

손님도방문해쌀국수를즐긴다고한다.

밧짱은 지난해 5월 오픈했다. 대부분 쌀국수

전문점임을 감안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보완

한베트남음식전문점으로탄생했다.

밧짱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도자기 마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오픈 당시 그 마을에서 그

릇을다사오기도했다고한다. 또, 매장에있는

조명과 전통의상들도 전부 베트남에서 직접 구

매한것들이대부분이었다.

이러한노력은밧짱의가게운영철학에서엿볼

수있다. 밧짱은대단한음식보다는손님들이좋

아할만한음식을조금더좋은분위기에서베트

남현지느낌을받으며소개하고싶다고전했다.

그로 인해 1년 만에 하루 평균 100~150명의

손님이방문하는인기가게로거듭났다.

밧짱은오전11시30분부터오후10시까지운

영하며,마지막주문은오후9시에가능하다.

/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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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음식전문점 밧짱 의대표메뉴한상차림.

분짜 반쎄오 넴…베트남요리가 뜬다

오픈시간에맞춰방문한손님들.

베트남
맥주

사이공


